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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을 아십니까? 

사순절(四쉽]節)의 의미와 유래 

농부들이 음력’ 을 시용하여 농사일을 하듯 교회는 ‘교회력’ 을 사용하여 예수 그 

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재림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역시를 매년 재현하고 기 

억한다.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 확립된 교회력 안에는 그리스도의 일생과 구원 사 

역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정해져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순절때句 

節)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경건하게 기 

억하는 절기’ 로서， 부훨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계산을 하여 중걷베 들어 있는 주 

일을 뺀 40일을 가리킨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되어 부훨주일 전야를 절 

정으로 끝이 난다 사순절의 시작점이 되는 수요일을 흔히 재의 수요일’ 이라고 부르 

고， 절정이 되는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라고 부르며， 고난주간의 절정이 되 

는 금요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로 기념하며 ‘성 금요일’ 이라고 불 

린다. 참고로， 올해 시순절은 2월 25일(쉬에서 시작하여 4월 10일(부활주일 전얘에 

끝이난다 

시간과 마음을 예익빼 놓으세요 

사순절특별행사 

1. 기간 : 2. 25. (수.) rv 4.9. (금) 

2 특별행사내용 

그렇다면， 이런 절기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무 

한한 가치 때문이요， 우리의 한없는 연익뺨 때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 

라’(고전 11:24).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다. 주님은 우리가 특 

별히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 마음에 되새김하고 있는가? 바쁘고 분주한 도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갚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가?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7}? 연약한 우리이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 

이다. 그러므로 시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분주한 일로부터 분리시 

켜 주님의 대속 사역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목 필요한 일이요 유익한 일이다 

D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 2. 25. ~ 4. 4. 
오전 4시 5뿜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5시 30분에 마친다. 

ψ팩음을중심으로예수님의 전생애를살피는메시지가선포된다. 

2)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 5. ~ 4.9. 
전교인특별새벽기도회로모인다 

좌석은 금요집회와 비슷하게 교구별 좌석으로 한다. 

그러므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지키는 이번 절기에 한 lJr음으로 동참해 주 

시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개인적으로 신령한 유익을 풍성하게 얻을 뿐 아니라 온 교 
회가한몸처럼 일치하여 고난받으신주님께 더 가끼어 나아가 ‘복음의 길’ 로 더 힘 

차게 매진하기를 소원한다. 

3 청지기훈련 및 성찬식(성금요일 저녁) /4.9. (금요일， 오후 7시~9^l) 

위임목사님의 인도로 일일 청지기 훈련을 하고， 성찬식을 행한다. 

4) 전교인 금식일(성금요일) /4.9. 
하루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전 교인 금식일로 지킨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충헌전도대 

“ ... 복된좋은소식을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향하여 이 

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싸 52:7) 충현교회에는 이처럼 복된 발이 많이 있다. 특 
별히 충현전도대에서는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매주 70여 명의 전도대 

원들이 팀별로， 지역별로， 주위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전도활동을 실 

시하고 있다 병원전도를 위해서는 7개 팀이 월， 수， 목요일에 하루에 
세 개 병원씩 밑}아서 환자심방 및 보호자 전도를 하고 있고， 지하철역 

전도를 위해서는 107H 팀이 역삼역을 비롯한 10개 역에서 노방전도를 
-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회주변 전도를 위해서는 2개 팀 30여 명이 축 
호전도 및 노방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 
일이 많으며 주님은 더 많은 일문을 부르고 계신다. “ .. .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싸 6:에. 올 봄에는 주님의 이 간 
절한 부르심에 기쁘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여기 있 

나이다 니를 보내소서 충현의 많은 성도들이 3월 10일부터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릴 충현전도대훈련에 등록하고 전도훈련을 받 
은후에 세%에서 가장아름다운발이 되기를바란다 

“충현의어린아이들도 
품떼안아주소서” 

。 L최닙 • 궁드닙 . 人녀닐 
ïT....:--r .:..1.:.0 --r ........ ....:--r 

겨울성경학교를 시ξ탄}며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막 10:16 참고). 이 
것이 우리의 어린자녀들을향한주님의 미음 

이다 이러한 주님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특 

권인지! 오늘날처럼 어두운세상속에서 어디 

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 

는가? 주님의 품뿐이다 이번주 월요일과 화 
요일(16， 17일)에는 교회에서 유년부 · 초등 
부 소년부 겨울성경학교가 각각 열린다 

“오， 주님! 충현의 어린 아어들도 주님의 품에 

안아주소서 1"라고온교회가함께 기도하여， 

이번 성경학교가 은혜와 진리의 잔치가 되게 

하자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제9회 전국찬양대원 ζ탑회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9회 전국찬양대원 강습 

회가 2박 3일의 일정으로 충현기도원에서 진 

행되었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가 3일 동 
안계속되었지만， 신령한찬양을위한수강자 

들의 뜨거운 열심을 식힐 수는 없었다. 이번 

강습회에는 36교회 148명의 수강자들이 참가 
하여 열의 있고 복음적인 강의와 짜임새 있고 

실제적인 개인 례슨을통해 신령한찬양을 위 

한 영적 기초와 음악 실력을 알차게 다졌다 

하나님께서 충현교회에 주신 풍성한 은혜를 
전국 교회와 함께 나누는 이 일이 주의 은혜 

에 힘입어 신령한 예배의 회복에 보탬이 되었 

으리라기대한다. 

[ 지난주수요1부예배메시지요약뻗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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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I Sermon for Next Week I 

ARE CHRISTIANS BEITER THAN NON-BELIEVERS ? 

“ What then? Are we better than they? Not at all;for we hαve αlready charged 

that both Jews and Greeks are all under sin;" (Romans 3:9) 

Are we bene「 than Jews, Gent|les, α even other Christians? Today's 
Bible verse not only answers this question , but it holds a deep 

spiritual principle concerning righteousness that all Christians need to 

grasp firmly. Earlier in his discourse, Paul explained that the Jews, God's 
people, have great advantages and benefits, “ Then what advantage has 
the Jew? Or what is the benefit of circumcision? Great in eve이 respect. 
First of all , that they were entrusted with the oracles of God"(Rom. 3:1-
2) . Pa비 also explained that even with superior value, they still could not 

stand befor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other words, no matter how 
good or worthwhile you are, you cannot stand in front of God. 

Paul further explained God’s condemnation of the Gentile, saying, "And 
just as they did not see fit to acknowledge God any longer, God gave 
them over to a depraved mind, to do those things which are not proper, 
being filled with all unrighteousness, wickedness, greed, evi l. .. " (Rom. 
1 :28-29). Paul reminded his readers that all Gentiles are terrible sinners 
that willf비 Iy ignore God’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Thus, Pa비 

concluded, "What then? Are we better than they? Not at all ; for we have 

already charged that both Jews and Greeks are all under sin; as it is 
wntten ,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 "(Rom.3:9-1 이 . 

No one is righteous in this world, and the principles of God’s judgment 

are the same for all , Jew and Gentile (see Rom. 2:11) . Therefore, as a 
sinner, no one can stand on the justice of God. Whether you are a great 
Jew or a poor Gentile, you are still a sinner, and no sinner can stand in the 
presence of a righteous God. 

The Jewish people received God’s promises. They are the people of 
circumcision . They received the Law at Mt. Sinai, and the seed of 

Abraham and David fruitfully spreads through them. God delivered them 
from Egypt, safely led them across the Red Sea, and gave them His 
presence in the form of a pillar of c10ud by day and a pillar of fire by night. 
Passover and Pentecost are special celebrations for them. They built the 
ark of the covenant, a holy tent, and a holy temple. The Old Testament 
faithfully records God’s revelations to them,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es them as the people who introduced Jesus Christ, Messiah, to 
the world . In addition, Jesus was born from the Jewish woman, Mary. 
AII told , Pa비 still says, "What then? Are we (Jews) better than they 
(Gentiles)? Not at all ." 

Now, my friend, I’m saying that all the above mentio 

are skilled or unskilled , it makes no difference in front of God's 
righteousness. Perhaps your education and/or specialized training make 

you a little better as a human being, but your overall quality still stinks in 
front of God . Truly, 1 am begging you to givethis matter your full 
attention. 1 want you to understand that even if we are born again 
Christians, we are not better than terrible sinners. You must realize this 

truth 
Pa비 tells us, “ 1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1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1 now live in the flesh 1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Gal. 2:20) . Christian life is no longer your own life. You have died, 

and Christ now lives in you . The holiness of saints is only the Son of 
God's perfect holiness. This is your fundamental confession , and it 
should be your basic attitude . Your purpose is to reveal God ’S 

righteousness on this earth . His salvation work is what makes you 
righteous, and what makes you redeemed. His righteousness makes it 
possible for you to have fellowship with Him. Therefore, all believers are 

the same. We have to believe that we are the same, and not better than 
others. It is only God's righteousness that gives you fellowship w ith Him. 

The moment you think, ’1 am better than this or that person ’, is the 
moment you destroy God’s righteousness . If you think you are better 
than others, you are self-righteous . You have to know that you are the 

worst of sinners, and that only by the grace of God does He make you 
righteous . You have to confess God ’s righteousness, His redemption. 
Good works can c1eanse no sin, yours or mine. AII sin is paid off from the 
blood of Jesus Christ. As such, how can you or anyone else be better 
than another? 

Paul confesses, "For 1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미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 ’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 "(Rom. 1:16-1 기 . Here the secret of God is revealed . Righteous 
means perfect. How can someone be righteous? The answer is only by 

faith . Righteousness is summed up in and provided for all those who 
believe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 Where then is 
boasting? It is excluded. By what kind of law? Of works? No, but by a 
law of fa ith"(Rom. 3:27). From heaven to this earth, God's righteousness 
is revealed . His righteousness comes into our 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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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주일 설교 

l 다음주얼 셀교 l 

루리는u드뇨?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롬 3:9)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오 

늘 본문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굳 
게 붙잡0바 할 의(劃에 관한 깊은 영적 원리도 담겨 있습니다. 본문보다 앞서 기록 

된 내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큰 이점을 가지고 있 
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 

써l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뱃음이니라’(롬 3:1~2). 동시에 님}울 

은 그와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없음을 분명하 

게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선함이나 
가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의인은없나니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옴에 하나님 두기를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그상실한마음대로 내어 벼려 두 

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 

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롬 1: 28~29). 비울은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기증스러운 죄 
인이라고 말한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리 

유대인이나헬라인이나다죄 아래 있다고우리가이미 선언하였느니라기록한비-의 

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9~1O)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 

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 원칙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롬 2:11 참고.).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묘 피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며 죄인은 의로딴l 하나님 앞에 결표 설 수가 없 

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댔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내 산에서 율법 

을받았으며， 그들을통해서 아브라함과다윗의 씨가널리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흥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 

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은 그들에게 특별한 기 
념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만들었고 성막을 세웠으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구익째l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이 충실히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그 
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써 알려지셨다고 증거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 

님을 낳은 여자도 유대인 출신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말 
한 후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유대인들)는 (이방인들보다) 나으뇨 

결묘 아니라 

우리가던져야할질문 

사링한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코 그렇 
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울이 던진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 그 
리스도인들은 불신지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백인들은 흑인보다 더 나은 사람 
들입니깨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깨 부지들은 가난한 사람 
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 

니깨 남^r들은 여^l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깨 좀 더 개인적인 질문으로 비꾸 
어 보겠습니디 여러분은 에이즈 환지-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창녀보 
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일콜 중독자나 흡연자나 동성애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이흔한 사람들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명문 대학을 졸업했거나 높은 직책 
에 있을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다른사람보다더 나은사람입니까?장로교 
인들은 루터파나 침례교， 감리교나 카톨릭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깨 좀더 
깊이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지녀인여러분은불교도나회교도인이나무신론자보 
다더 나은사람들입니깨비울은말힘니다. “결묘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다 
른사람보다 더 나은사람이 결묘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낫지 않음을 시인하고 고 
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칭조하셨고，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인류의 맨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는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이런상홍써서 여러분이 어떤기술을가지고있느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전혀 의미가없습니다. 물론교육을잘받고전문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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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사이에서는훌륭한사람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기증스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절 
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기증스 

러운 죄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목 깨달으시기 바랍 

니다 

우리의 거룩은 ...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r7}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산것이 아니요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이제 내가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향씨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 
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 

는 사람이 이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거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앙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 %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얻고 구속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구원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모든 신지들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요 나을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있는것은오직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 러분은 하 

나님의 의를 깨뜨리는 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 
람입니다. 여러분은 죄인 중의 괴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 

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 

와 하나님의 구속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죄를 깨끗케 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끗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 
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겠습 

니까? 

차별이없는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 
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n6~17) 여기에 하나님 

의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 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 
떤 방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오직 믿음을통해서입니다. 의는예수그리스도의 죽음 

과 부활을 믿는 모든 시람들에게 있고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 

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롬 3:27)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 
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은똑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곧예수그리스도를믿 
음으로 말미암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롬 

3:22). 님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똑하든 둔하든， 하나님의 의 때문 
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흘 

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 믿음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속과 긍흘을 믿습니까? 그렇 
다면 그것을 자랑히고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행위 때문에 구속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결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부 
인히십시오. 배신자 기훗 유다는 사도 요한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을 이해할수있다면，여러분은예수님의우수한제자가될수있습니다 다시한번묻 
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불신자들보다 더 니-은사람들입니깨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불신지들은우리보다더 나은사람들입니깨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의로 
움이며， 우리는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긍흘안에서만의롭게 될수있습니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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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에도 〈그길〉로 달려갈 것을 다짐하며 신년예배로 시작한 올 해도 벌써 

1개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 

리가 날아가나이다" (시 90: 1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우리 날을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수없습니다 

모든 교육 부서가 그렇듯이 제3교육위원회도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주님 

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특히 제3교육 

위원회는 제2교육위원회와 연결되는 연령별로 모이는 교회학교와 특수 기능의 교 

육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별 부서는 청년2부(30대 ) , 장년1부(40대) , 

장년2부(50대) , 장년3부(60대) , 소망부(70대 이상)가 있고， 특수 부서는 주일 예배 

시간 중 어 린 자녀들을 맡아서 돌보아 주는 닥아부， 정신 장애아들에게 말씀을 가 

르치는 사랑부， 농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바다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후 1-2년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성경적 가정에 대해 공부하는 신혼가정부， 또한 

우리 교회 에 처음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안내하며 처음 믿는 분들에게 기독 

교의 기본적인 도리들을 가르치는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서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면이 있기에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2부부터 장년3부까지는 동일 연령대로 모이기에 끈끈한 사랑 

과 헌신의 마음을 늘 새롭게 다지고 특히 새신자들이 교회 에 적응하며 말씀을 배 

우는 데 좋은 장이 되고 있고， 소망부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매주 600여 명이 모 

여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살피며 천국의 소망을 더욱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탁아 

부는 짧은 시간 아기들을 돌보면서도 이들을 안고 업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교사들 

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사랑부는 학생대 교사의 비율이 1:1이고 ， 에바다부는 지도 

목사님 이하 교사들이 모든 진행을 수화로 하고 있습니다 신흔가정부는 부부 교 

사들이 신흔의 부부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새가족부는 새가족들을 향한 교사들의 
끈질긴사랑의 열정이 늘살아있는특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3교육위원회를 볼 때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생 

각합니다. 연령의 많고 적음이나， 신체의 지유 부자유나， 정신에 장애가 있거나 없 

거나를 떠나서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고 사 

랑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 

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 (엠 2:13)라는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보혈로구원받은우리 모두가한지체이며 한몸이 됨을 아주현실적으로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인 교회의 어느 한 모습을 실제적으로 제3교육 

위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 의 부장 장로님과 지도 목사님 , 교사들이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교 

회의 목표에 따라 성인과 특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 

지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고 고민하며 열과 성으로 애쓰는 모습 

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와 헌신의 수고로 제3교육위원회 

의 각 부서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하게 서 나가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 

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하나되어 살게 되 

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지 말고 이 대 열에 동참하여 나가야 될 것입 

니다. 그것이 교사이든， 찬양대원이든， 앞장 선 선교 참여자이든， 기도 후원자이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였든지 복음의 물결 앞에 피하지 말고 함께 주님께서 교회 

에 남기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모두가 주님을 의뢰하고 늘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 오네” 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난 수요에~ll 메시. 

차."의 의흘 주창활 혜 (렐 5:1-딩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 

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 

을 사하리라"(1절) , 이렇게 시작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 
격적인 말씀이다. 율법과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와 여러 지도자들이 

있으며 ，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정확하고 섬세하게 행동하고 경건하게 살아가 

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충격적인 말씀이 임하고 있다. 무슨까닭인가?하 

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통과 

종교적 지위 ， 선지자들과 종교적 의식들을 자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했 

다 세상의행복， 만족，물질주의 ， 인간의쾌락을앞세웠다 그러나자기들의죄 

를 인정치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 

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도 백 

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31절) , 이 런 현실 때문에 예루살렘은 버 림받을 수밖 

에없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저 옛날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있 

지 않은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 에 사로잡혀 교만하게 살고 있 

는지 모른다! 자기들의 허물과 잘못마저도 아름답게 치장하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척 행동하고 있다. 자기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버 린 자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만일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한 번이라도자기 자신을정직 

하게 직시했더라면 결단코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 ‘죄 인 중의 괴수’ 외에 달리 무엇이란 말인가| 그 

러므로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 살피도록 하라. 성경은 하 

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포한다. 이 얼마나 단순한 진리인가!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할 때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결핍된다 - 자기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존재 
는 인정하면서도 그 권위는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칼과기근을보지 아니할것이며" (1 2절) , 전통과습관과현실에 매여 있 
다. 말씀과 인간의 가르침을 섞어서 가르친다. 하나님을 문화와 교묘히 섞어서 

가르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깎는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주장할 때 ，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사라 

져버린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도 거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래를 

두어 바다의 경계선을 샘} 흉용한 파도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자 
이시건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존귀를 인정하지 
않는다(22 ，23절) ,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가! 

의의 앙심이 사라진다 - 자기 의를 주장하던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는 공의 
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1절) ,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들 
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31 

절)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하나 

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놓지 않으면，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고， 그 결과 의의 양심 

은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 의의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의의 양심이다.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바울처럼 “ ..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팀전 1:1 5)라고고백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결과는 하나 
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24절) , 하나님을 찾지 않는 대신에 피조물을 찾고 의지 
한다. 돈과 실력과 경험을 믿고 의지한다(팀후 3:2), 처음에는 하나님만 찾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들에만 매달린다(갈 3:3) , 
이런사람들의 결국은멸망이다. 

우리에게 이 런 세 가지 모습이 이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자. 멸망에 이르는 

이 길 위에 서 있다면 어서 속히 돌이키자.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일을 두려워하 
자 교만한 우리 o}음을 부서뜨려달라고 간구하자. 십자가 앞에서 살아갈 수 있 

는 은혜를 구하여 얻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은혜를 구하여 얻자. 아직 우리에 
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라고 약 

속해 주셨기 때문이다(사 55:7),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자.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보혈과의를힘입어 살자. 십자가를우리의 유일한자 
랑으로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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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필 Dtll 

흥 지난주도측암}섣교팀 

-훌훌-
2월 3일(화)-2월 10일(화) 

2월 3일(화)-2월 12일(목) 

l톨멜희l 
D 

D 

대학부· 

대학부 

• 연'lH ).， 1역중El 섣교팀 

lι톨빼 l톨멜뻐l 
2월 9일(월)-2월 17일(화) B 교회상근부서 

2월 9일(월)-2월 17일(화) D 대학부 

2월 9일(월)-2월 17일(화) D 대학부 

2월 9일(월)-2월 17일(화) D 대학부 

2월 9일(월)-2월 21일(토) 대학부 

2월 10일(화)-2월 19일(목) D 대학부 

2월 10일(화)-2월 19일(목) D 대학부 

2월 10일(화)-2월 19일(목) G 대학부 

2월 12일(목)-2월 21일(토) 대학부 

2월 12일(목)-2월 21일(토) D 대학부 

훌 이번주줄발아는 전교팀 

-톨툴켈 
2월 16일(월)-2월 25일(수) G 대학부 

2월 16일(월)-2월 25일(수) 대학부 

2월 17일(화)-2월 25일(수) D 2교구 

2월 18일(수)-2월 28일(토) B 대학부 

2월 18일(수)-2월 28일(토) B 대학부 

l률펄렌. 
황영일 

노영한 

ll볕톨웰l 

김영달 

배춘식 

박철구 

김영은 

안동현 

황의만 

박덕양 

윤석민 

정청길 

차신득 

신상수 

강철형 

박홍규 

박찬섭 

최윤덕 

‘신교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집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갚?of，요 f"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1973년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났고 1998년에 한국 

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돈을 많이 별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야간에도 일을 해야 했기에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또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아주 많이 외로왔습니다. 저는 주일에 집 근처의 교회에 가 보 

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해서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충현교회에서 몽골말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 
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너무 알 

고 싶어서 충현교회로 왔습니다. 

충현교회에서 몽골말로 말씀을 듣고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 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날과 추석에 수련회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충현교회에서 학 

습， 세례를 받고 찬양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국 찬양도 배우고 싶어서 아멘찬양대 
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찬양대원을 하며 많이 배우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 

니다. 또 좋은 집사님들을 만나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심방 
을 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일이 많아서 새벽에 집에 들어갈 때도 있지 

만 정말 기쨌습니다. 또 충현교회 성도들이 한국에서 몽골 시골까지 가서 복음을 전 
해주는것을보고저도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다고생각했습니다. 
세례를받고 여러 가지 봉사를하면서 저의 믿음은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앞으 

로 평생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번 것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 
가복음을자랑하라고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몽골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 

고싶습니다. 

신학공부를 하고 저는 몽골에 가서 교회 에서 설교도 하고 말씀 

도 가르치고 또 찬양 사역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몽골에 많은 교 

회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몽골도 한국처 럼 선 
교사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래 (몽골팀 찬앙리더) 

k총신대 선교대학원에서 국제사역을전공하게 된 자매입니다 

내까 죽이야 주닙융 높일 수 았rt 

조석 구(집사， 6교귀 

단기 선교사로 스리랑카에 파송되어 주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보다는 팀을 위해 서로 의 

지하고 격려하며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타밀인이 주로 거주하는 디코야， 햇튼 지역 

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관심하고 소 

외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수용 

소와 같은 생활로 세간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이 거적 한 장 깔고 생활하는 모습에 

저희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흔， 한 영흔을 구원하기 

위해 팀원 전부가 열심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염증이 있다 둥 여러 가지 이 

유로저희 대원들에게 기도를부탁했습니다. 저희 대원들은그들과같이 무릎끓고 

기도했는데 ， 특히 생후 16일밖에 안 된 아기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집사 

님의 모습을보며 저희 대원들은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을느끼며 성령으로무장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용소서 .’ 그들 
의 간절히 뭔가 바라던 눈망울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 구석이 아품니다. 비록 

썩어 없어질 물질을 요구핸 그들이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물질。l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원들을 포함한 온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임을 깨달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희생과 봉사와 물 

질과 기도를 드리길 간구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을 높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을가슴속에 새기며 모든사역을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 

다 

2004 종현 단기선교’ 이렇계 진행됩니다(4) 

단-Yl 션교의 주 천도방법， “일매일 천도” 

1，왜 일대일 천도인1~? 
요즘 기발한 전도방법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커다란 위험이 도 

사리고 있다. 그것은 선교지의 영흔들이 선물과 다른 육체적인 것들 때문에 눈이 멀 

어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좋은 방법 

들을 열심히 준비하여도 정작 받아들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방 

법만을본다면우리는결정적인 실수를하는것이다. 이미 우리는이러한경험을하 

였다. 선물이나 봉사 동의 기타 프로그램들을 가져갔을 때 선교지의 영혼들을 선물 
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이에 우리 충현교회 단기선교는 모든 다른 프로그램과 방법보다는 ‘일대일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을 주전도법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저들의 관심 

을 이용하여 우리는 저들의 가정에 들어가 준비한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직접 십자 

가의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행 3:6) 

2 ， 우리까 판심을 핫는 껏은 그들의 영혼이다 
비록선교지의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에 찌들어 있어도우리가관심을가져야 

할 것은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다 어둠의 영에 사로 잡혀 있는 그들 

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아쉬웅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소개하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 주님을 전할수 있는 일대일 방법을사용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흔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섰으니"(녹 12:20) 

3 ， 일매일 천도에 맞는 전도지를 제착하였다 
금년에 전도지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4개의 종교권역별로 나누어 그들의 왜곡 

된 사고를 고려하여 제작하였고， 특별히 일대 일로 만났을 때 복음적인 메세지가 분 

명히 전달되도록제작하였다. 그래서 준비한전도용어를잘암기하면그렇게 어렵 
지 않게 일대일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메세지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이 
전도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흔과 영과 및 관 
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샘각과 뜻을 감잘하나니’ (히 4:12). 

(선교위원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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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을댔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 

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가사로 되어있는 찬양이 있다. 내가 존재하 

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 만왕의 왕께서 정말 

죄 많고 벌레같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LH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련회에 갔을 때나， 선교나 농활을 갔을 때， 아LI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주의 일을 잘 

감~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했었다 그러 

나 주님은 그것은 ‘내’ 가 하는 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려고 했던 

나의 의임을 깨닫게 하셨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열심을 냈던 것들이 바 

리새인들과 같이 나를 옴아매는 율법이 된 것을 보고 닥심했다. 하지만 십자 

가에 대해서 더 김게 생ζh하고 묵상할 시간들이 되었기에 오히려 감사하다. 

십자가는 잠된 진리이며 내게 기쁨이 되기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동안 

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LH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o f 11 :28)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동안 심ζ텀써|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버겁고 힘들고， 서|ε뻐| 나아가서 예수님의 항기를 드러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랄 수 있 

지?’ 라고 생각했었다 마치 예수님이 끄는 수레마차 위에 편안히 올라타서 짐 

을 내려놓지 못하고 머리 위에 힘들게 지고， 짐이 너무 무겁다고 밀석하는 바보 

같은 삶을 쓸댔던 것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쫓아 나도 그 십자가를 져 

야 된다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다. 반석과 같은 은혜로 

내 신앙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 같은 내 열심으로 집을 지었으니 

그 집은 조그만 시련의 바람만 불어도 획 날아가 버리는게 당연했다. 그래서 

주의 은혀|로 말미암아 받은 반석과 같은 견고한 내 신앙의 집을 짓기로 했다 

그 집의 모앙은 ‘십자가’ 였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성같이 꾸며진 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이 고여 있는 십자가 모양이었으면 좋겠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치라고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료h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다 하지만 기도와 간구로 먼저 준비하 

고， 맘 속에 계신 성렁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쳐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 

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자연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모래 속 

에서 빛나듯이 은은히 내 신앙의 항기가 떠져나가서 전파가 되는 참된 십자 

가를 지고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E봐며 글을 마친다 

ι -‘ 
‘ ~ 

내1]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한 것은 최고의 기적과 영광의 사건이다. 실로복음은 기쁜소식이다. 

이는최고의 유일한기쁨의 소식이다. 이담 안에서 죽었던 사림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살아 

났다. 영적으로소경된시람의 눈이 밝아졌다. 무덤과같은심령이 부활의 심령으로바뀌었다. 사망의 

잠을자던사림이생명으로깨어났다이복된소식을들은사람은새존재째사램가되었다.생명의 

이 복음을들은시람은즉시 실。}난다 복음의 능력은실로 위대동따. 내게 임한주의 복음은또다른 

시람들을수없이 살려냈다 물론주님께서 하셨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자도， 살아나는 

자도 없다. 내가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전도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 다만놀라울뿐이다. 실로 

주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와부활그리고승천과재림의 복음은 믿는자의 최상의 기쁨이요 생명이 

요， 무기이다. 오늘도 주님의 기대와 tl)람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주의 

복음을통하여거듭난사람은한영혼이천하보다귀히다는사실을안다.복음의말씀ó] 맴에있 

는가?그렇다면반드시 말씀을드러내는전파자 증거자가되어야한다. 복음을깨달았는가?그렇 

다면 죽은 영흔들을 분별하여 살려야 한다. 최고의 사랑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살리는 

것이다. 선교의 현장으로， 이 민족의 영혼에게로 신속히 달려나가자. 순종하는자에게 성령의 충 

만함을주신다 성령의 권능을받이야그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주님께로부터 파 

송 받은 λ}렴혐l거l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주신다. λ밤의 깊은잠을자고 있는 째，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저까가 되기를 원하는 X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자에게는 약속하~ 성령과구원의 선물을주신다. 함께 생명의 길로 가자 복음을 전파하 

는동역자로서 선교의 현장으로 함께 달려나가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시랑하라 너희가 서로 시령하면 이로써 모든 시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
35)하는 주의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진정한사랑과 섬김과동역자로서 기야 한다. 실로 나와 

세상은간곳 없고구속한주만보여야한다. 손에 쟁기를잡고뒤를돌아보는자가아니다. 오 

직 말;씀을들고성령님과함께 이리 7)운데로 7)는것이다 “ ... 지혀l롭고슬기 있는X볕에게 

는숨기시고어린아이들에게는나타내심을감사용배이다’따끄:2잉. 주님의주권을믿는자 

가되고 “ ... 아들의 소원대로계시를받는자외에는아버지가누군지 아는자가 

없나이다’(녹 10:22)하는 주의 말씀도 잊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그리스도의 종으로마지막까지 살자 

여 성 기 (목사， 3교구지도) 

임지혜(장학생) 

정복응않f 그리스도표t 삽찌f로 1κf칸흘 

새롭게 틀려주시고 깨우쳐 주셨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 
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 믿음으로 요 

단강을 건너 주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모습 

을 통해 내 삶의 요단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주의 음성을 청종하 
고 순종하였던 것처 럼 나 역시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요구하시 

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깊이 다짐하고 기도 
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세 

상의 경험을 가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그 동안 모태신앙인으로 교회에 다니며 접하였던 많은 말 
씀들이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으로 인한 교만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 

고 진리가 되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 정리 할 수 있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의 피 묻은 복음에 순종하는 자만이 주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 갈 수 있음을 감 
이 깨닫게 되었다 갈랩이 주의 언약을 붙잡고 사십오 년간 기다려 믿음으로 그 언 
의탤 성취한 것처럼， 나 또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역사 
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김효인(대학부회장) 

이번 대학부 수련회는 3박4일 동안 충현기도원에서 열렸다. ‘그리스도의 십자 

가로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 전체를 총 15강으로 나누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식사시간과 취침시간 이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구성된 이번 수련회는 지금까지의 대학부 
에서 경험해 왔던 수련회와는 색다른 방식이었다. 그 동안 말씀을 듣는 시간이면 졸 
음과 싸워야 했던 나로서는，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송}는 이번 수련 

회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이번 수련회의 특성으로 인해 참여율이 낮 

아질까 염려도 되었고 첫 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 
정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나의 어 리석음을 깨닫는 기회 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 

나님의 놀라운계획하심을찬양하는기회였고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묻 
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아침기도회가 있었다 그때 여호수아서를 읽음으로써 수련회 
를 준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수련회는 시 

작되었고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대학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루 
종일 말씀만을 묵상한 이번 수련회는 처음의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짧게 느껴지기 

까지 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흘렀다.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하 

나님의 뭇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호수아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써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 더욱 더 소망하게 
되었고내가가진 비전을주의 말씀 앞에 비춰 볼수 있는좋은기회가 되었다. 
그 동안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한 역사라는 

관점으로만 보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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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교회랑방lm-충혐 '71.도원 주님과 더욱 각까이 
기도원에 들어서자 교외의 상쾌안 공 

기와 주위를 둘려싼 잘 성돈된 냐무들이 

마음을 면뻗f게 쨌다 또 기도원을 담 
당아시는 몽사자들께서 웃음으로 반겨 

주시니 더욱 선근암이 느껴졌다 우리 

가 기도원을 방문쨌을 때는 대악부가 수 

련외 마무리를 아고 있는 웅이었다. 담 

당 집사님들과 암께 기도원 이곳저곳을 

성소아는 대악부원들의 모습이 보기 송았다 기도원 담당자로서 이들과 암께 분주아게 주변을 성리 
하시던 김옹구 상로님께 궁금안 것 몇 가지를 여뤄보았다 

기도원이 멸요안이유는무엇입니까? 

‘벼|수님께서 이석을 앵아시자 많은 사랍들。| 예수님 추위로 모여들었고 예수님 주위어|는 앙상 사 
람들이 북석거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적이 드문 시간이내막 ]:7) , 안적안 상소로(막 
b:니b) 가셔서 기도아섰습니다 요읍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번￡반 도심의 생왈과 강가지 유복 

가운데 농여 있다고 생각밥니다 그령기 때문에 아냐님께서 우리를 인도아시는 손길과 예수 그리스 
도께서 냐에게 앵하신 크신 사랑을 묵샘t고 느끼기에 임든 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냐님께 키도 

하기 위애 따로 장소를 상으섰던 여!수닝처럼 주님파 더욱 깅은 교제를 원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 

원을 만들고 운영아는 것입니다 ” 

그렇다언 종연기도원의 설립 정위에 대해 간단하거|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외는 lq7b년 3월에 경기도 땅주군 초월연 대쌍영리 소재의 웅연동산 임야에 기도원을 건립하 
기로 결성쨌고， 그애 말에 기도원 신죽을 위반 건죽위원외를 초식쨌습니다 다음해 2월 기공예배를 
드리고 건죽을 시즈1바여 78년 5월 건죽을 마치고 b월 1일에 웅연기도원 준공 몽언예배를 드렸습니 
다 그우 2002년 7월에 본당 보수 준공을 마쳐 지금의 모습으로 기도원이 있는 것입니다 ” 

기도원을 잘 모르시는 성도들을 위해 소개를 부탁합니다 

‘연재 증언기도원에는 8영의 몽사자들이 사역아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도원을 이용안 인원은 
대략 23 ， 000여영 성도 되고 ， 요음 같은 1 ~2월 기간어|는 각 교육부서들의 수련외 상소로도 사용 
되기도 밥니다 와요집외와 금요집외의 삼석은 본 교인이 70%, 타 교인이 30%성도 됩니다 기도 

원에 오시논 분은 예배와 1부 본당 집외에 삼석아는 것을 원식으로 아며 ， 탄제로 오신 분들은 2부부 
터 여l약된 상소에서 별도의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냐 가성 단위로 오신 분들은 숙 

소의 방들을 이용애 교제 및 말씀 묵상과 기도에 선념암 수 있도록 밥니다 식사는 기도원 식당을 이 
용아시연 됩니다 ” 

v 교구 t야{써 1Hif 여I수 l닙 v 
성령남흘 으I~I응f는 행복 

지난 해 단기선교팀장으로 섬기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번 팀장을 맡을 때마다 저는 마음 

에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 당황스럽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 

다가 ‘이 사역이야말로 LH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근심 

하고 걱정하는가?’ 라고 생ζ년꺼| 되었고， 이후로는 걱정이나 근심 대신 ‘오， 성렁님! 저로 하여 

금 순종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잘 감'â<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는 이러한 기도가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넷째 날 새벽에 일찍 잠이 깨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옆 사람의 단E뻐I~때가 될까봐 조 

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날 아침에 있을 경건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혼자서 기 

도와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었기에 눈과 마음으로 하는 찬송과 기도 

였습니다 그 날 제 마음을 갚이 감동한 찬송은 506장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렁이 스승 되 

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1" 이렇게 하여 그 날 아침에 

도 로마서 5장 8-1 0절 말씀으로 우리 팀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지요! 특별히 단기선교사역을 통해서 얻은 이 체힘과 행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선교현 

ε뻐| 달려 나갔기에 체힘할 수 있었던 이 행복을 올해에도 또 다시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튼튼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김 인 술(집사， 1 1교구) 

기도원을 이용아는 분들 웅 기억 

”μ. 에남는사람은? 
녁、 : ‘연간 100여 교외의 ， 목외자들이 

추말마다 15~20명 정도 중연기도원 

에 오셔서 기도아고 가십니다 연재 

’ 사역아고 있는 주의 응들을 통애 선 
。랜 복음을 위애 이들을 배려하는 

데， 이 때문에 입 소문이 떠선 듯 밥 

니다 어씨 되었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 굳건이 서는 일들에 웅연기도원이 도움이 되는 껏 
이 주님께 더욱 감사앙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원을 。|용아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 
“기도원을 상아오연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온다는 면건과 오해의 눈으로 바랴보는 시선 

이 간옥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안 심령을 71뻐아시며 갑싸추시는 주님의 사량을 무시아는 것입 
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상치를 줄 수 있는 딴단들을 지예롭게 자제아고 오이려 서로를 위애 기도하 

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압니다 그리고 각종 인와물질파 악기 ， 음식물 등의 반입을 삼가 아여 주십시 
오 부득이 안 경우， 음식물( 간삭 )은 유게실과 식당을 이용아여 드시고 숙소 내로는 반입을 자제애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아고 집서 있는 은예의 상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웅연교외 성도들 웅 종연기도원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언기도원이 가족 단위냐 
개인석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새닫는 상소로 널리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원예배 ·집회요배 

예배 | 새벽예배 | 화，수， 목， 금 
저녁예배 | 월， 화， 수，목 

집회 | 화요집회 

금요집회 

기도원차량안내 

교회출밸본당앞) 

10:00 

집회 

화요집회 

급요집회 21 :00 (본 교회 음요집회 후) 

￡ 다음주을I 한송 ••••• 

06:00-

20:00-

11 :00- 13:00 

22:30-00:30 

( 1 부- 22:30- 23:30, 2부- 23:30-00:30) 

기도원출발 

14:30 

(토.) 01 :00, 05:00 

(정리 /펀집실) 

332장 “나 빵한 껏 좌 뿐이니” 

다음 주일 찬송 ‘나 행한 것 죄 뿐이니’ 는 시편 5 1편을 배경으로 작시되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맛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자신 

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정을 토로하며 지은 시이다. 특별히 1절과 3절을 중심 
으로 가사의 내용을 묵상해 보자. 

1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중에 살던 “본질상 죠l노의 자녀Y업12:3)01었으나 그리 

스도를 통해 물과 성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모두 죄악 밖에 없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커/ 해달라고 간구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이다 그러므로 이 찬송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송하도록 하자 

3절 정결한 마음을 얻은 후 신렁한 빛이 비쳐진다 이 신렁한 빛은 기쁨의 빛이요 언 

제나 찬송이 우러나오게 된다 이 정결한 마음으로 깊숙히 비쳐보니 거룩한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찬송시의 적μf자는 이 빛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멸해 주 

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이린 심정과 간구가 있어야 하지 않겼l는가l 

이 찬송을 부르면，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죄로 인하여 통독하 

는 상한 심령의 모습이 떠오른다.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찬양위원회) 

새 가·족·을·환-영-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 

166 손현정 1 장년1부 173 손진심 9 장년3부 180 최은경 19 고둥부 187 우자현 19 대학부 손횡i아(19) 194 박중훈 19 청년l부 이민영(8) 201 뿔라디밀 19 외선부 노인기(13) 

167 이봉이 3 장년]부 174 정의정 9 고퉁부 이남숙(9) 181 조은진 19 고둥부 188 이상인 19 대학부 애춘식(13) 195 신동록 19 갱년2부 구영숙(17) 202 온빅도려야 19 외선부 김재남(17) 
168 도유경 4 대학부 김순회(4) 175 성낙원 13 장년 l부 장철규(3) 182 최민정 19 대학부 189 박영은 19 대학부 김수정(19) 196 김유정 19 청년2부 

169 최순이 4 소망부 서갑석 (4) 176 고덕회 19 고둥부 박정융(5) 183 김세영 19 대학부 김린도(19) 190 이지연 19 대학부 정유진(8) 197 정대욱 19 청년2부 이정애(14)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170 이기룡 3 장년2부 안석현(5) 1η 이지선 19 고퉁부 184 이실미 13 대학부 강은순(13) 191 이재완 19 대학부 이한봄(17) 198 최영일 19 갱년2부 한용배(8) 원하시는분은본당 200호 
171 김순애 5 장년2부 안석현(5) 178 노미리 19 고동부 185 최민철 19 대학부 강철형(J8) 192 이랑규 19 청년1부 이경애 (14) 199 미 샤 19 외선부 김경환(10)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72 강정숙 6 청년2부 손은희(2) 179 이세종 19 고풍부 186 노세영 19 대학부 박보람(8) 193 박 준 19 청년l부 김금자(1 6) 200 벨리뱃 19 외선부 신상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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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권사3A 1회월례회 
일시 : 18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영아부실 

얼셰 

1 고승 타교전도사 고태환 성도의 
부친， 이귀례 성도의 시부， 8교 

구/7일별세 ， 9일 장례 
2. 권기순 집사 백학도 성도의 부 
인， 11교구 보굉구역/ 8일 별세， 
10일장례 

3. 한경학 은퇴집사 홍순철 성도의 
모친， 한경선 집사의 누나， 한경 
분 집사의 언니 ， 17교구 정든구 
역/ 한경숙 권사의 언니 ， 18교구 

/ 11일 별세， 13일 장례 

+2004년도회계 실무교육 
일시 : 22일(주일) 15:30 

대상 : 충현교회 각 기관 회계， 부회계， 총무처징 또는 총무 

장소 : 제1교육관 307호 

강사 : 김광님 징로(감사위원장) 

• 공수특전교육단진중셰례식 
일 AI : 21일(토) 14:00 (교회출발- 11:00) 

참7싸 : 군전도위원회 접수 오늘 09:00"'17:00 

징 소: 경기도 굉주시 

+2004년도상반기 수화교실 
기간 :3월 7일 "' 6월 27일 (매주일) 

시간 : 15:15 '" 16:30 

장소 : 초급-2이호(에바다뷔 

중급 206호 

고급 205호(신혼가정뷔 

후민흥헌 

교피소석 

·신혼가정부계절악교 
주자1 : 주의성실이 크도소이대애 3:23) 

잃시 : 29일(주일) '" 3월 1일(월) 

대상 : 신혼가정 및 예비부부 

장소 :충현기도원 

신청 및 문의 : 저11교육관 205호 (내선- 429) 

• 남녀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사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 

다 

감사기간 : 2004년 1월 첫 주 '" 2004년 2월 마지막 주 

대상기간 : 2003년 7월"'12월 

감Af장소 : 전도위원회(교육관 6층) 

준비서류 : 시산표 2뷔2003년 1월"' 12월) ， 금진출닙부， 원장， 

영수증철등 

결혼 
2아)4년도 찌11차학융셰례식 안내 

1 박승일 군 (박태양 씨， 권준숙 씨 
의 아들， 타교회 )과 손지혜 앙 
(손정익 집사， 정혜원 집사의 딸， 
14교구)/ 21일(토) 14:00 방배웨 
딩문화원 1충 (2호선 방배 역) fl' 

02-585-0776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l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2월 15일 [15:00-15:50 (임현덕 목사) 309호 (하종철목사) 304호 (나광영목사) 301호 

(주일) I 2교시 
16:00-16:50 

문답 교장구소별 문답 교장구소별 
2 이성호군 (이재영씨 ， 김광자씨 
의 0띔)과고근영 앙 (앤옥 권 
사의 딸 ， 1 4교구)/ 21 일 (토) 

16:30 교통회관웨딩훌 

2월 22일 I 찬양예배 
(주일) 성인 학습 ·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 본당) 

유아 
세례식 I (오후 3시 ， 갈릴리훌)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6(월 17(화 18(수 19 (목 20(금 21 (토 22(주일) 

설교자/기도자 | 이태복/최윤덕 | 정현민/김재춘 l 류병회/한만혁 | 이종철/이인수 | 김영훈/강종묵 | 여국근/한영준 | 정충신/김연식 

날짜 여|배 

ν18 수요 l 

2/18 수요[] 

2/20 금요집회 

2/22 주일 l 

2/22 주일 II 

2/22 주일 m 

2/22 주일 W 

2/22 주일 V 

2/22 주일찬양 

예배 담당안내 (2/18- 2/22) 

예배전찬양 

특별찬양(테너 백인수/아멘 중창단/핸드벨 콰이어) 

사회 기 도 

류병회 안금자 

조규호 정순옥 

양재웅 

최종철 | 합철주 

나죄 중에 헤매며 외/가브리옐중창단(지도 조수진 잉현덕 | 김단용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외/바이올린 김혜옥(할렐루야오케스트라) 1 류병희 | 황의만 

성부의어린양이외/알토이상민(아엔찬양대솔로이스트 김정수 | 이태식 

귀하신 주여 날불드사외/트렴엣 이영훈(뚫부오케스트라악장) 1 양재웅 | 원웅철 

여국근 |김은호 

설교 

개천을파라(왕하 3:15-17) 김성관목사 

참 소망을주시는 그리스도(창 37:5-11) 최성규 목사 

하나님을이는지식(호 4:6) 방준영목사 

우리는 나으뇨?(롬 3:9) 하종철 목사 

우리는 나으뇨?(롬 3:9) 여성기 목사 

우리는 나으뇨?(롬 3:9) 김성관 목사 

우리는 나으뇨?(롬 3:9) 김익환목사 

우리는 나으뇨?(롬 3:9) 안창덕 목사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요 6:2β27) 김성관 목사 

제772~ 

훌훨 충흰 71도으l 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생명의 
복음을 전핸 데 부족힘이 없거l 째고， 모든 성 

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핸 도구 

가되게히소서. 

g충현의 모든 성도들ó] 예배 때마다 예수그리스도 

의 십자가를의지하여 하나님께 내r7t:게 해l고， 
송싸님께 영광을톨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대속 

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누리게 히소서. 

a 단기선교에 참여핸 모든 성도틀이 주님을 따름 
으로써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게 하시고， 서 

로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 

을 전하는 팀이 되게 하시며， αnα+ 언어훈련 
및 팀장훈련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히소서. 

떼각위원회(예배， 걷방， 교육， 전도， 선교， 봉샤 교구， 

인사 기획， 행정， 재정， 건축 감사위원회 및 교육 
훈련연구원과 충현장학회)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있는전파를위뼈 힘재l 움직이게 효남서. 

딩장로， 안수집샤 권사 24시간 기도회를통뼈 교 
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λ까 있게 하 

시고， 모든부서와가정에서 주의 뭇을구하고 복 

음의 큰 역λ}를 구핸 기도의 불길이 타쁘게 

히소서. 

딩특별히 2월 한달동안 진행되는교회학교의 겨울 

수련회 및 겨울성경학교에 크신 은혜를베푸사생 

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도록 하시고，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참으로 예배하는 

자로거듭나게 6남서. 

ttt'，fcII~ f옹i대il. ↑성수대a 

11초V톤t앵 

·.t‘ 」e-i↓J • 'í옹션if용 

빠윈 
.L~ '.안。f，새 

~ ... 역잉벽(1엔 *구) • 료에상스i템 

1f!혀 、 」‘ ’ 상싱 →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안내 [ 섬·기·는· 분·률 ]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l 오전 9: 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 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l 
수요예배 l 오전 11 :00 Il 오후 7:00 본당 
급요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l 오전 9:00 

교육관 11 0호 
청년 2 부 오후1 2:20 

영아부 Il 오전11 :00 
장년 l 부 오후12 :30 

유아부 오전10 : 50 교육관 20 1호 
장년 2 부 오후12:30 

유치부 오전10:50 쩌11 2교육관 1충 
장 년 3 부 오후12:30 

유년부 오전1 0:30 교육관 307호 소 앙부 오후 1 2: 1 5 
초 퉁 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신혼가정부 오후 1 2 : 1 5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사랑부 오전11 때 
τ，.. τ!ð- ]!f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에바다부 오선~OO(핵생)/오후 l뻐성앤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 1호 탁아부 오전 9:00 오후 2 :00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고풍부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대학 부 토， 오후 4 :00 제 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갱 년 1 부 오전11 :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예배는 영어1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시 간 1;방 

오전 1 t:OJ I 오전 l뼈 
본당앞출발 

오후 !O ;i) I 금요집회 후 
본당앞출발 

장 -끼L、 

교육관 501호 

교육관 507호 

교육관 407호 

교육관 307호 

갈렬 리 훌 

교육관 204 ， 205호 

복지관지하l충 

교육관207호 

교육관1 02호 

갈릴리훌， 베다니훌 

교육관 107호 

충현복지관 

아 멘 흘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억됩니다 
Simu때f없JS transla따15 in Eng뼈1， Chiæse, 때뻐nese 때 S빙n 벼I멍uage are aV8J떠bIe at the EIeIIen 0' dock W，αship SerW:e. 
때sri 벼뼈n. Chiæse. MααJIian 뻐.JSSiæ . HOOi. ar잉 Indonesian are aISO i1>I뼈bleattheα1El 0’ d성< Worshi，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소잉부 교구위원회 에d때부 3교구 4교구 

기획위원 교구위원집 딩회 서기 예배위원 법인운영위원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안창덕 

엄필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정운석 
12교구 9교구 Z교구 신교위원회 대학부 

재교얽{원징 행2부징 친앙위원징 법인운영위원 8교구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고광환 

김영길 문홍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8교구 11교구 7교구 정년1부 1교구 

봉시위원징 봉A써원 봉사위원 중현기도원깅 깅A써원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현덕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6교구 13교구 교육연구원 소년부 17.교구 

진도위원징 블A써원 밸루O앤뱀g 김A써원징 기획위원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안종욱 임무천 최기홍 이갑재 진흥용 
중등2부 중등1부 18교구 유년부 펀집국 

재정위원 긴축위원징 예배부징 15교찜 행징위원징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초등부 중등3부 5교구 14교구 16교구 

예배위원짐 징년2부정 1&교구징 교육훈련부~~ 신혼7엠부장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김준회 윤수일 
10교구 15교구 고등부 

김영수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통현 
1’교램 9교램 제1교육위원장 딩회부서기 챔맨부징 · 여전도사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소밍부징 채2교육위원징 17.교찜 O뺀옆때g 씨7f즉부징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10.교구정 진도위원 7f브리뿔잉햄 선교위원 때H메부징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조옥자 강덕필 장혜구 최문실 전은회 

1패구싱 시무국징 뼈배위원 재1교육위원 짧1부징 
7교구 16.교구 2교구 11교구 1 8.교구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펴l숭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김정희 이복순 

3교구징 진도위원 때배위원 응A예원 선교위원 
1교구 • 1 5.교구 19.교구 14교구 19.교구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장철환 김숭곤 
류진희 

19교구 
18교구정 행징위원 재정위원 진도위원 탁이부징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l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Af링부장 실로맴앙~~ 기획위원 5교구정 · 전임독창지 김소연 

l 현력시교사 허 R센 (Ol~!티 


